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쳐다보지 말라니까. 부러우면 지는 거야

★ 깔깔 포토

유머

[마누라 죽이는 법]
매일 저녁 6시 칼퇴근하면……지겨워 죽습니다.

곤히 잠자는 아내 몸에 손을 대서 은근 잠 깨워 놓

고 자냐? 물어보고 그냥 자면……열 받아 죽습니다.

샤워하고 나온 아내 그윽한 눈으로 바라만 보다 그

냥 자면……쪽 팔려 죽습니다.

새로 산 속옷 야시시 입고 나왔는데 쳐다보지도 않

고 불 끄고 덤벼들면……돈 아까워 죽습니다.

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갔는데 우산 잃어버리고 전

철역 앞으로 우산 들고 마중 나오라고 하면……짜증

나 죽습니다.

전화기에 친한 친구들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바꿔 저

장해 놓으면 전화가 올 때마다……환장해 죽습니다.

[남편 죽이는 법]
귀에 대고“사랑해”라고 꽥 소리를 지르면……귀 터

져 죽습니다.

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 주면……보고 싶어 죽습니다.

뽀뽀만 해주고 키스는 안 해 주면……애가 타서 죽

습니다.

잠옷 야하게 입고 바라보면……어이없어 죽습니다.

비 오는 날에 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우두커니 

서 있으면……깜짝 놀라 죽습니다.

모르는 척 잠꼬대로 모르는 남자 이름을 부르

면……열 받아 죽습니다.

[사오정 남편]
한 남자가 고속열차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다. 

집으로 들어서는 남편이 약간 수척해 보이는 걸 알

아챈 아내가 물었다.

“여보, 당신 괜찮아요?”

“응 조금 안 좋아. 달리는 반대방향으로 앉아서 왔더

니 멀미가 나.”

“바보 같은 사람, 맞은 편에 앉은 사람한테 잠깐 좌석

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지 그랬어요?”

“그럴 수가 없었어.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더라구!”

[지옥의 진지록]
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염라대왕이 말했

다.“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면 천국으로 보내

주겠다.”

그러자 먼저 유대인이 말했다.“저는 예수를 팔아먹

고 돈만 밝히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긴 죄가 큽니다.”

염라대왕이 말했다.“솔직해서 좋다. 이제 천국 가

거라.”

다음 히틀러가 참회했다.“저는 유대인들을 학살했

습니다.”

“너도 솔직해서 좋다. 천국 가거라.”

마지막 세계 제일의 미녀가 말했다.“저는 잘나고 돈

과 권력 많은 사람에게만 주고, 못나고 없는 것들은 거

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.”

그러자 염라대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.“여기서 

평생 머무를 것을 명하노라.”

[신형컴퓨터]
획기적인 컴퓨터를 만들어 낸 사람이 어느 회사 중

역에게 신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면서 질문을 하면 척

척 대답하니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했다. 

중역이 물었다.“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?”

컴퓨터가 대답했다.“당신 아버지는 바다에서 낚시

질을 하고 있습니다.”

컴퓨터의 대답을 들은 중역은 컴퓨터 발명가를 돌

아보며 짜증을 내며 말했다.“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

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이 컴퓨터가 무슨 소리를 하고 

있는 거요?”

그러자 발명가는 컴퓨터가 잘못된 답을 할 리가 없

다며 달리 질문해보라고 권했다. 중역은 반신반의하며 

다시 물었다.“내 어머니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나?” 

컴퓨터가 대답했다.

“그는 20년 전에 죽었습니다.”

[핑거]
병원에서 의사가 할머니의 신경검사를 하기 위해 손

가락 두 개를 펴고 물었다.“할머니, 이거 몇 개예요?” 

할머니가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.“핑거 

두 개.”

“우와, 할머니 영어 잘하시네요.” 

그러자 할머니가 영문을 모르겠다며 말했다.

“잘하긴 뭘 잘해. 핑거 두 개, 구부링 거 세 개.”


